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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성산일출봉은 영주십경 중에서도 제1경으로 꼽힐 만큼 빼어난 풍광을 자

랑하며 지질학적 가치도 높아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이

곳에는 제주 창조신 설문대할망 등에 얽힌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에서 경관이 특히 뛰어난 10곳, 이른바 ‘영주십경(瀛州十景)’ 가운데 1경으로 꼽히는 성산일출

봉은 제주도 내에서 최고의 방문자 수를 자랑하는 관광 명소이다. 

제주도의 동쪽에 돌출한 성산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했으며 그 생김새는 마치 웅장한 성곽을 연상

시킬 만큼 장쾌하다. 

  

그 탄생 배경도 특별하다. 성산일출봉은 약 10만년 전 제주도의 수많은 분화구 중에서는 드물게 

바다 속에서 폭발해 형성됐다. 본래 바다 위에 있던 화산섬이었으나 1만년 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쪽 땅과 섬 사이에 모래와 자갈이 쌓이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한다. 

  

성산일출봉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풍경이 아

름다운 것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도 높아 세계적인 명승지로 각광받고 있다.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바위=잘 정비된 등산로 계단을 오르다 보면 중간쯤 길목에 우뚝 서 있

는 커다란 바위를 마주하게 된다. 

일명 ‘등경돌’이라고 불리는 이 바위에는 제주의 창조신인 설문대할망에 관한 전설이 전해진다. 

  

설문대할망은 성산일출봉 분화구를 빨래 바구니로, 우도를 빨랫돌로 삼아 옷을 빨았다고 한다. 옷

이 단 한 벌 밖에 없었기에 날마다 빨래를 했고, 밤이 되면 해진 데를 꿰매 입어야 했다. 이 때 

이 바위 위에 등잔을 올려놓고 불을 밝혔다는 것이다. 설문대할망에게는 바위가 낮았기에 바위 

하나를 더 얹어 지금의 모양이 됐다고 한다. 

  

또 고려의 마지막 항몽세력인 삼별초의 김통정 장군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김통정 장군은 

성산마을에 성을 쌓아 나라를 지켰는데, 등경돌 아래에 앉아 바다를 응시하고 때로는 바위 위로 

뛰어오르며 심신을 단련했다고 한다. 바위의 중간에 큰 발자국 모양이 패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과거 이 바위를 지나는 마을 주민들은 네 번의 절을 했다고 한다. 두 번의 절은 제주를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두 번의 절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김통정 

장군에 대한 것이다. 예전에는 이 바위 앞에서 제를 지내 마을의 번영과 가족의 안녕을 빌었으며 

전쟁터에 나간 젊은이도 김통정 장군의 정기를 받은 이 바위의 수호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한다. 

  

등경돌을 지나 10여 분 더 오르면 마침내 정상에 이른다. 

정상은 거대한 접시 모양의 분화구로 이뤄져 있다. 분화구 둘레에 고만고만한 크기의 기암이 빙 

둘러 서 있는데 마치 거대한 성벽과도 같다. 자연이 빚어낸 그 환상적인 조화에 절로 탄성이 나

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분화구 너머 끝없이 펼쳐진 짙푸른 망망대해와 어우러진 압도적인 풍광은 보는 이로 하

여금 경이로움 마저 자아낸다. 

  

▲우뭇개해안, 그리고 ‘그리운 바다, 성산포’=성산일출봉의 하산길은 등산길 초입에 있는 전망대 

앞을 가로 질러 우뭇개해안으로 이어진다. 

낭떠러지 암벽을 끼고 움푹 들어가 있는 우뭇개해안은 우뭇가사리가 많이 난다고 해 이름 붙여졌

다. 

  

수성화산체의 신비로운 속살을 볼 수 있는 이 해안에는 짙푸른 바다를 달려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보트가 기다리고 있다. 보트 선착장 옆으로는 ‘해녀의 집’이란 식당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

서는 성산포 해녀들이 직접 잡은 소라와 멍게, 전복, 해삼 등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성산일출봉 탐방의 마무리를 운치 있게 하고 싶다면 인근에 있는 오정개해안을 찾아보자. 성산리 

중심지에서 정오 방향에 있는 개(포구)라고 해서 ‘오정개’라 불리는 이곳에는 ‘이생진 시비(詩碑) 

거리’가 있다. 

  

일명 ‘섬 시인’이라 불렸던 이생진은 1000곳이 넘는 섬을 찾아다녔는데 특히 제주도를 좋아해 자

주 노래했다. 특히 그의 시집 ‘그리운 바다, 성산포’는 성산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수십년

이 지났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 보거나, 정상에 올라 분화구를 내려다 봐도 풍광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는 성산일출봉. 눈으로 충분이 즐겼다면 이곳 비석에 새겨진 19편의 시를 

통해 마음으로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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